
핵없는세상 읽기모임 첫 번째 설문결과를 살펴보니!

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핵없는세상 읽기모임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
결정에 관하여 모람들의 생각을 조사했습니다.  복수투표가 가능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.
총 다섯 가지 문항에 열 명의 모람이 참여하였습니다.

: 총 열 명의 모람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. 위 결과로 보면, 흥미롭게도 기분이
좋은 모람들이 설문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


: 설문에 참여한 모람들은 일본방사능 방류문제와 관련하여 막야아한다는
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

: 대체로 모람들은 바다를 이용의 시선보다는 공존의 시선으로 바라보며
공존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: 모람들은 서명운동과 관련된 정보공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
있습니다.



: 설문에 참여한 모람들은 방사능 위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 심각하게
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설문 후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

핵없는세상 읽기모임에서는 서명운동 등 참여 가능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
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

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에 핵없는세상 읽기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만
참여인원은 적습니다. (두 달 연속 네 명, 총 팔 명 참석)

그러나 모임에는 함께하지 못해도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행동하고자하는
모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

앞으로도 모임에서는 꾸준하게 달에 한 번씩 모람들의 의견을 물으며 함께 할
수 있는 방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 설문에 참여해주신 열 분의 모람에게
감사드리며 더 많은 모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적극으로 권합니다.


